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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뉴 쏘울(가솔린) 주요 제원
엔진 1.6GDI
배기량 1591cc
연료 가솔린
연비(자동) 11.5∼11.6km/L
최고출력 132마력(6300rpm)

16.4kg·m(4850rpm)
변속기 자동 5단
최대토크

한국자동차경주연맹 공인 라이선스 C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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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올 뉴 쏘울은 쏘울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더욱 업그레이드하
고, 보다 고급스러운 내장의 실내 디자인으로 감성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3종의 투톤 루프와, 3종의 체인저블 칼라휠, 3종의 실내 인테리어 컬러를
적용해 드라이버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아이콘 쏘울이 지난 2008년
1세 출시 이후 5년 만에 ‘올 뉴 쏘울’이라는 이
름을 달고 새롭게 탄생했다. 올 뉴 쏘울은 CUV(C
rossover Utility Vehicle) 콘셉트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왔던 실내 인테리어의 감성 품질과 주행
성능, 정숙성 등을 충실히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강릉 알펜시아 리조트에
서 정동진까지 왕복 140여km 구간을 시승하며
‘올 뉴 쏘울’의 매력을 살펴봤다. 시승차는 1.6GDI
엔진을 장착한 프레스티지모델이다.

뀫박스카 디자인의 실용성
박스카 스타일의 CUV인 쏘울은 디자인적인

새로움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을 담고 있는 자동
차다. 박스카의 장점은 공간 활용성이라는 실용
적인 측면 외에도 일반 승용차 비 10cm 가량
높은 지상고로 인해 넓은 시야 확보와 보다 쉬운
승하차를 돕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키
180cm 이상의 성인 남성도 넉넉하다고 느낄 만
큼 여유로운 헤드룸도 장점이다. 뒷좌석 공간도
기 이상으로 넉넉하다. 너무 작다고 느껴지거
나, 시트 포지션이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

정은 기우였다. 중 형 세단과 비교해 손색없는
시트의 착감과 편안함은 기 이상이었다.

참고로 쏘울은 차체의 전체 길이가 1세 쏘울
비 2cm 넓어졌고, 폭도 1.5cm 넓어졌다. 또한

높이는 1cm 가량 낮아져 전체적인 주행 안정감
을 높였다.

뀫확 달라진 실내 인테리어
박스카 스타일의 CUV 차량인 1세 쏘울은 개

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세 쏘울은 여기에 내실까지 더했다.
수입차와 당당히 비교할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느
껴졌다. 공조장치인 사이드 에어벤트에 원형 스
피커를 적용한 아이디어는 올 뉴 쏘울 실내 공간
의 감성 만족도를 훨씬 높여줬다. 소재도 업그레
이드됐다. 표면 질감에 부드러움을 더하고, 운전
자의 손길이 자주 닿는 센터페시아와 도어트림,
콘솔을 블랙하이그로시로 마감해 보다 감각적인
실내 디자인을 완성했다. 플로어 콘솔에 위치한
시동 버튼도 신선한 디자인적인 발상이다. 클러
스터 상단과 도어 트림부 등에 적용한 가죽 재질
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K7에서나 느낄 수 있었
던 실내 디자인의 높은 완성도와 감성 품질이 올
뉴 쏘울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 것이다.

뀫탄탄한 주행 성능과 정숙성
실내외 디자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는 것은 한 눈에 확인됐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주

행성능과 정숙성의 업그레이드다. 제 아무리 아
름다운 디자인의 차라도 자동차의 본질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달리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올 뉴 쏘
울은 디자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하
고 있지만 시승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주행 성능이었다.

시승 모델인 1.6GDI 가솔린 모델은 직렬 4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며 최고 출력은 132마력
(6400rpm), 최 토크는 16.4kg·m(4300rpm)이
다. 1세 모델과 비하면 출력과 마력이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저속에서의 토크감은 확연히
향상됐다. 저속 구간에서는 1.6엔진에서 기 할
수 있는 최 치의 가속감을 발휘한다는 느낌이
다. 힘에 겨워 허덕이거나 RPM만 올라가고 가속
이 되지 않는 부조화는 느껴지지 않았다. 당연히
엔진 소음도 저감됐다. 기존 모델 비 차체 중량
이 100kg 가량 증 되면서 연비는 다소 떨어졌지
만 전체적인 주행 감성은 2세 쏘울이 훨씬 앞선
다는 느낌이다.

고속 주행에서도 만족스러웠다. 쏘울은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 여행에 포커스를 맞춘 차량이
아니지만 시속 140∼150km 구간까지는 천천히
그러나 막힘없는 가속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
도 스트레스 없는 추월이 가능한 정도다.

시속 80km 이하 시내 주행에서의 정숙성은 확
연히 향상됐고, 14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
1.6엔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엔진 소음은 이해
할만한 수준이다.

코너링과 차선 변경 등에서 느낀 주행 성능은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운 안정감에 포커스를 둔
것처럼 느껴졌다. 도심에서의 편리함과 개성 표
출에 포커스를 둔 쏘울의 특징이다.

뀫충실한 안전 및 편의 사양
올 뉴 쏘울에는 6개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 차세 차체자세제어장치인 VSM도 믿음
직스럽다. VSM은 차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속
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과 차체자세 제
어장치(VDC)를 통합 제어해 차량이 안정적인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형차
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옵션인 하이빔 어시스트(상
향등 자동 온오프)와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장치(옵션 선택)가 장착되어 있다.

아울러 평행과 직각 주차가 모두 자동으로 가
능한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 시스템도 장착되
어 있다. 주차에 서툰 운전자들에게는 더 없이 반
가운 기능이다. 그 밖에 한 차원 진화한 UVO
2.0(내비게이션 및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조절할 수 있는 플렉스 스티어(노멀·스포츠·컴포
트 모드 선택 가능) 등 다양한 편의 장치를 더해
상품성을 높였다.

겉과 속 모두 탄탄해진 2세대 쏘울 ‘감성 업그레이드’
개성있는 외부·감각적 실내 디자인 자랑
저속 토크감 향상…고속 주행도 안정적
차체 중량 증가 따른 연비감소는 아쉬워

차세대 차체자세제어장치인 VSM 탑재
차선이탈경보 시스템 등 편의사양 매력

기아자동차 올뉴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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